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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녹스․유사석유제품 잠수중?
산자부, 판매업소 일시 업정지 … 경찰․지자체 단속 강화

<세녹스>에 대한 무죄판결과 고유가의 여파로 범람하던 유사석유제품 판매점들이 최근 한달 사이 꼬리를 

감춘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연구소에 따르면, 4월23일 유사석유․휘발유의 제조․유통․판매행위를 금지하는 

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1409곳의 유사석유 판매업소 중 1381곳이 업활동을 중단했다.

현재 업활동중인 나머지 업소들도 산자부로부터 행정대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명령, 대

집행 계고장을 받은 상태여서 내주 중에 모두 문을 닫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업 중인 업소 가운데 주유기를 통해 차량에 유사석유를 주입하는 전문판매점은 112곳 중 전주 2개소, 청

주 1개소만이, 그리고 1297개의 고정식 점포는 25곳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.

도로 갓길 등에서 판매하던 이동식 업소도 한 때 2000여곳까지 늘었으나 경찰과 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되

자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.

그러나 활동을 중단한 106개 전문판매점 중 실제 폐업은 5곳에 불과했고 14곳만이 주유소 등으로 업종을 전

환해 이르면 6월 말 이루어질 세녹스에 대한 2차공판 결과에 따라 업을 재개할 판매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

나타났다.

산자부 관계자는 “지금은 유사석유제품이 잠수한 상태로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, 법원에서 유죄

판결이 나오는대로 경찰, 검찰, 자치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뿌리뽑을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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